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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 (Politik) 

① 프라보워 대통령,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순방 후 귀국 

• 출처/일자: TVRI, Antara / 2026.9.2 출국, 9.4 귀국(기간 직전 발생했으나 

9 월 중순 이후 후속 외교일정과 연계된 사안) 

• 주요내용: 프라보워수비안토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 10 회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한 뒤 9 월 4 일 새벽 특별기편으로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서는 러시아와의 에너지·방산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으며, 대통령은 귀국 직후 곧바로 BRICS 정상회의 관련 후속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서방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다자외교 노선을 확대하려는 프라보워 정부의 '전방위 외교(all-

directions foreign policy)'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귀국 

이후에도 9 월 한 달간 대통령의 해외 순방 및 정상급 회담 일정이 

이어지며 국내 정치 일정과 맞물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대통령 순방 기간에는 할림·수카르노하타 공항 등 

주요 공항의 의전 구역 통제가 강화되고 일부 항공편 스케줄이 일시 

변동될 수 있다. 외국인 거주자는 대통령 이동 시기에 맞춰 공항 이용 시 

여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② BI(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5.75% 동결 

• 출처/일자: Antara News / 2026.9.23 

•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이 9 월 

통화정책회의(RDG)에서 기준금리(BI-Rate)를 5.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BI 총재는 미 연준의 금리 정책,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루피아 환율과 국내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금금리·대출금리 등 시중은행 

기준금리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BI 는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2.5%±1%)를 유지하기 위해 유동성 관리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통계: 기준금리 5.75% 동결(직전 대비 변동 없음), 인플레이션 목표 

2.5%±1%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금리 동결은 루피아 환율 안정과 직결되어 해외 

송금·환전 시 큰 변동성은 낮은 편이나, 환율은 대외 변수에 민감하므로 

정기적으로 환율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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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임 재무장관, 지방정부와의 소통 강화 요구받아 

• 출처/일자: Antara News (ADKASI 성명) / 2026.9.16 

• 주요내용: 전국 지방의회협의회(ADKASI, Asosiasi DPRD 

KabupatenSeluruh Indonesia)가 9 월 중순 교체된 신임 재무장관에게 

지방정부와의 재정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ADKASI 는 

성명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지방교부금(DAU·DAK) 배분 방식과 지연 지급 

문제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임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앙-지방 재정 관계의 구조적 긴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협상력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재무장관 교체는 세제·투자 인센티브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업자 또는 투자자 비자(KITAS Investor 등) 소지 

외국인은 후속 정책 발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④ 프라보워 대통령, 투자 법적 확실성·산업 다운스트리밍 가속 지시 

• 출처/일자: Setkab.go.id / 2026.9.22 

• 주요내용: 프라보워 대통령이 각료회의에서 해외·국내 투자자들에게 법적 

확실성(kepastianhukum)을 보장하고, 원자재 수출 대신 국내 가공을 

우선하는 산업 다운스트리밍(hilirisasi) 정책을 가속화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특히 니켈·보크사이트 등 광물자원 분야에서 인허가 절차의 

일관성 부족이 투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처들이 규제 정비와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몇 년간 반복돼 온 '규제 리스크'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투자 관련 비자(투자자 KITAS 등) 소지 외국인은 

관련 세부 시행령이 발표될 때 인허가 절차나 최소 투자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공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⑤ 프라보워 대통령, 공립학교 무상교육 확대 각료회의 주재 

• 출처/일자: Setkab.go.id / 2026 년 9 월 말(약 9.24 전후) 

• 주요내용: 대통령이 공립학교 무상교육(sekolah negeri gratis) 시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한적 각료회의(rapatterbatas)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교육예산 재배분, 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 학생 대상 추가 

지원책 등이 논의됐으며, 정부는 해당 정책이 2027 학년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세부 실행계획 마련을 

지시했다.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공립학교 무상교육은 인도네시아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며, 외국인 자녀는 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의 국제학교 학비 체계가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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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바이오디젤(E20~E50) 확대, 사탕수수 재배지 200 만 ha 지시 

• 출처/일자: Setkab.go.id / 2026.9.16 

• 주요내용: 프라보워 대통령이 향후 2 년 내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E20(20% 

혼합) 달성을 목표로, 이를 위한 원료 확보 차원에서 사탕수수(tebu) 

재배지 200 만 헥타르를 확보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이미 

올해 7 월부터 팜유 기반 바이오디젤 B50(50% 혼합유) 시행을 통해 

경유(디젤) 수입을 전면 중단했으며, 이로 인한 외화 절감 효과가 약 

170 조 루피아(Rp170 triliun)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탕수수 확대 

지시는 팜유 외에 사탕수수 기반 바이오에탄올까지 에너지 자립 정책의 

축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통계: 사탕수수 재배 목표 200 만 ha, B50 시행 후 경유수입 절감 약 

Rp170 조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연료가격 및 보조금 정책 변화가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동차·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외국인 거주자는 

생활비 계획 시 연료비 변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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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자켄 내각(Zaken Cabinet)" 개편론 확산 

• 출처/일자: Hukumonline / 2026.8.31(9 월 초까지 이어진 논쟁) 

• 주요내용: 프라보워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집행 효율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 이른바 '자켄 

내각(전문가 중심 내각)'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됐다. 

비판론자들은 현 내각이 지나치게 정치적 안배(연정 배분)에 치중해 정책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반면, 여권 측은 현 내각 구성이 국정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개편 필요성에 선을 그었다. 이 논쟁은 9 월 중순 

이후에도 각종 시사토론 프로그램과 매체 칼럼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내각 개편설이 현실화될 경우 이민·투자 관련 부처 

수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 연속성과 관련된 뉴스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제목 출처/일자 주요내용 

러시아 순방 후 귀국 TVRI·Antara / 9.4 EEF·BRICS 등 연쇄 외교, 전방위 

외교노선 재확인 

BI 기준금리 5.75% 

동결 

Antara / 9.23 물가·환율 안정 우선, 인플레목표 

2.5%±1% 유지 

신임 재무장관, 

지방소통 요구 

Antara(ADKASI) / 

9.16 

지방교부금 배분·지연지급 불만 

반영 

투자 법적확실성 지시 Setkab / 9.22 광물자원 인허가 정비, 

다운스트리밍 가속 

무상교육 확대 

각료회의 

Setkab / 9 월 말 교육예산 재배분, 2027 년 전국 

확대 목표 

바이오디젤 E20 확대 

지시 

Setkab / 9.16 사탕수수 200 만 ha, 경유수입 

절감 Rp170 조 

자켄 내각 개편론 Hukumonline / 

8.31~9 월 

전문가 내각 전환 vs 국정안정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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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 (AdministrasiPemerintahan) 

① 이민청, 2026 년 상반기 비자 부문 국고수입(PNBP) 6.42% 증가 

• 출처/일자: 이민청(imigrasi.go.id) 족자카르타지부 / 2026.7.8 발표(연속 

이슈) 

• 주요내용: 이민청이 2026 년 상반기(1~6 월) 비자 부문 

국가비세수입(PNBP, 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실적을 발표하며 

전년 동기 대비 6.4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민청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무비자 정책 축소에도 불구하고, 유료 

비자(관광·비즈니스·투자자 비자 등) 신청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세수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양보다 질’ 위주의 외국인 

유치 전략, 즉 고부가가치 방문객·투자자 중심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 통계: PNBP 비자 부문 +6.42%(YoY)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비자 수수료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추세이나, 

향후 유료 비자 전환 유도 정책이 강화되면서 수수료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 비자 발급 건수는 오히려 6.77% 감소, 무비자 대상 87% 축소 

• 출처/일자: Infopublik / 2026 년(연중 발표, 상반기 집계) 

• 주요내용: 2026 년 1~6 월 총 392 만 4,500 건의 비자가 발급되어 전년 

동기 대비 6.7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러한 감소의 

배경으로 ‘외국인 선별(seleksi WNA)’ 정책 강화를 들며, 기존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목록을 대폭 축소(8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청은 이번 조치가 관광객 수 자체를 줄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비자 

목적 외 활동(불법 취업, 부동산 불법 소유 등)을 막고 체류 목적이 명확한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통계: 비자 발급 3,924,500 건(-6.77% YoY), 무비자대상 축소 87%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기존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국적자도 재확인이 

필요하다 — 자국이 축소 대상에 포함됐는지 이민청 공식 발표(무비자 

국가 최신 명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③ 이민청, 외국인 체류허가 연장 시 사무소 직접 방문 의무화 

• 출처/일자: imigrasi.go.id / (정책 발표, 2026 년 시행) 

• 주요내용: 이민청이 온라인 시스템(evisa.imigrasi.go.id)을 통한 서류 

제출만으로 처리되던 체류허가(izintinggal) 연장 절차에, 이민사무소 

방문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 대행을 통한 서류 

위조, 대리인의 부정 신청 등 이민법 위반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신청자의 신원과 체류 목적을 직접 확인하려는 취지다. 이민청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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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서비스 속도를 저해하지 않도록 사전 예약제(온라인 방문 예약)를 

병행 운영한다고 밝혔다.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KITAS/KITAP 연장 시 온라인 서류 업로드 후에도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 — 대행업체를 이용하더라도 본인 직접 방문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만료일 최소 2~4 주 전 일정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④ 크디리 이민사무소, 자연재해 상황 외국인 체류 법적 안정성 보장 정책 

• 출처/일자: 크디리 이민사무소(kediri.imigrasi.go.id) / 2026.9.8 

• 주요내용: 동자바크디리 지역 이민사무소가 자연재해(화산분화, 홍수 등)로 

인해 정상적인 출국이나 체류허가 연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 관련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는 특별 조치를 공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재해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초과체류(overstay) 벌금 부과를 

유예하거나, 사후 소명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화산·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외국인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마련된 지침으로 

평가된다.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천재지변으로 출국이나 체류연장이 지연될 경우 

벌금(overstay) 면제 신청이 가능한지 관할 이민사무소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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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국 ‘위라와스파다(Wirawaspada)’ 이민단속 작전 상시화 

• 출처/일자: imigrasi.go.id / 2026 년 4 월 실시분 기준(연중 반복, 9 월에도 

지역별 시행) 

• 주요내용: 이민청이 전국 단위로 ‘위라와스파다’라는 이름의 정기 단속 

작전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작전은 불법체류자, 비자 목적 외 

활동자(관광비자로 취업하는 경우 등), 위조서류 소지자 등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는다. 지난 4 월 실시된 작전에서는 전국적으로 346 명이 위반 

의심자로 적발됐으며, 이 중 상당수가 체류기간 초과 또는 근로 관련 위반 

사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청은 9 월에도 지역별로 유사한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통계: 2026.4 월 단속 시 위반의심 346 명 적발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정기 단속 대상에는 비자 목적 외 활동(관광비자로 

취업 등)도 포함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소지한 비자 종류에 맞는 활동만 

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추방·블랙리스트 등재로 이어질 수 있다. 

⑥ 코앙안라이(발리) 이민사무소, 9 월 중순 17 명 외국인 추방 

• 출처/일자: 발리 이민사무소 공식 SNS / 2026.9.8~9.18 기간 

• 주요내용: 발리 응우라라이 이민사무소가 9 월 8 일부터 18 일 사이 총 

17 명의 외국인을 추방 조치했다. 이 중 10 명은 치안·질서 위반(소란, 

무단 시위·집회 참여 등)으로, 나머지 7 명은 비자 목적 외 활동이나 

체류기간 초과 등 기타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됐다. 이민청은 발리가 

국제적 관광지인 만큼 외국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통계: 추방 인원 17 명(치안위반 10 명 + 기타 7 명)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발리 지역은 특히 소셜미디어상 부적절 행동(무단 

시위, 소란 등)에 대한 이민청 단속이 엄격하며, SNS 활동 자체도 

감시·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다. 

⑦ 발리 우말라스·스미냑서 매춘 의혹 합동단속, 외국인 13 명 확보 

• 출처/일자: 이민청 발리 지부 / 2026.9.18 

• 주요내용: 발리 우말라스와스미냑 지역에서 경찰·이민청 합동으로 매춘업 

의혹과 관련된 단속을 실시해 외국인 13 명을 확보했다. 단속 대상 업소는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관여된 것으로 의심되는 

유흥업소였으며, 확보된 외국인들은 조사 후 비자 유형에 따라 추방 또는 

재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발리 지역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당국의 집중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 통계: 적발 외국인 13 명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관광비자·비즈니스비자로 상업적 성매매 관련 

업종에 종사할 경우 즉시 추방 및 블랙리스트(재입국 금지)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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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처/일자 주요내용 

비자 PNBP 6.42%↑ 이민청 / 7.8(연중) 유료비자 확대로 세수 증가 

비자발급 6.77%↓, 무비자 

87%축소 

Infopublik / 2026 

상반기 

WNA 선별정책, 체류목적 

명확화 유도 

체류연장 현장방문 의무화 이민청 온라인+대면 병행, 서류위조 

방지 

재해시 체류 법적안정성 

보장 

크디리이민 / 9.8 overstay 벌금 유예·면제 검토 

가능 

위라와스파다 단속 상시화 이민청 / 4 월(연중) 346 명 위반의심 적발 

발리 17 명 외국인 추방 발리 이민 / 

9.8~9.18 

치안 10 명+기타 7 명, 무관용 

원칙 

우말라스 매춘 의혹 단속 발리 이민 / 9.18 외국인 13 명 확보, 관광이미지 

개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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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정부 (Pemerintahan Daerah) 

① 자카르타 주지사,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재 관련 주민 안심 당부 

• 출처/일자: Antara / 2026.9 월 초(연속 이슈) 

• 주요내용: 프라모노아눙 자카르타 주지사가 순다해협의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분화로 인한 화산재 영향과 관련해 자카르타 주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 것을 당부했다. 주지사는 현재까지 자카르타 지역의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기상청(BMKG)과 

협력해 화산재 확산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마스크 

배포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화산재 발생 시 항공편 결항 가능성이 있고 호흡기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므로, 외국인 거주자도 지자체의 

재난문자·공지사항을 구독해 두는 것이 좋다. 

② BNPB, 2026 년 누적 재난 1,730 건 집계 

• 출처/일자: Antara / 2026.9.7 기준 

• 주요내용: 국가재난관리청(BNPB, Badan Nasional 

PenanggulanganBencana)이 9 월 7 일까지 전국에서 총 1,730 건의 

재난이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유형별로는 홍수와 산사태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과 산불도 보고됐다. BNPB 는 

우기 진입을 앞두고 재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자카르타·서자바 등 인구밀집 지역의 홍수 대응 예산과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통계: 누적 재난 1,730 건 (~9.7 기준)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우기 진입 시기와 겹쳐 홍수 취약지역(자카르타 

저지대, 반둥 일부 등) 거주 외국인은 대피경로와 인근 대피소 위치를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③ 중부칼리만탄(칼텡)주, 가뭄 대응 식수 65 만 리터 이상 공급 

• 출처/일자: Antara Kalteng / 2026.9.5 기준 

• 주요내용: 칼리만탄 텡가(중부 칼리만탄)주 정부가 극심한 가뭄에 대응해 

9 월 5 일까지 총 63 만 5,850 리터의 깨끗한 식수를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했다고 밝혔다. 주 정부는 소방차와 급수차를 동원해 가뭄이 심한 

오지 마을까지 식수를 배급하고 있으며, 동시에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칼리만탄 지역은 매년 건기(7~10 월)에 

가뭄과 산불연무(haze) 문제가 반복되는 대표적 지역이다. 

• 통계: 식수 공급 635,850 리터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산불연무 시즌과 겹쳐 칼리만탄·수마트라 거주 

외국인은 대기질지수(AQI)를 수시로 확인하고 실내 공기청정기를 준비해 

두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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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부자바 주지사, 스턴팅(영양결핍) 저감 위한 중앙-지방 협력 강조 

• 출처/일자: Antara / 2026.9.22 

• 주요내용: 아흐마드루트피 중부자바 주지사가 지역 내 아동 

발육부진(stunting)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부자바 지역의 스턴팅 비율이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국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소(puskesmas) 인프라 확충과 영양지원 프로그램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지역 보건정책과 직접 관련은 적으나, 외국인 

배우자를 둔 다문화가정의 경우 지역 보건소(puskesmas)의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정부, 2026 년 주택개보수(bedahrumah) 할당량 40 만 채로 증량 

• 출처/일자: Antara / 2026.9.18 

• 주요내용: 주택정주(PKP, Perumahan dan Kawasan Permukiman)부 장관이 

4 개 주의 주지사들과 회의를 열어 낙후주택 개보수(bedahrumah) 사업의 

실행 방식을 논의하고, 연간 목표를 기존 계획보다 상향된 40 만 채로 

증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사업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및 고용 창출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 통계: 주택개보수 목표 400,000 채(연간)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대규모 건설 경기 

활성화는 부동산 임대료와 건축자재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장기 임대 

계약을 앞둔 외국인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⑥ 지방자치의 날(Hari Otonomi Daerah) 기념, 중앙-지방 정책 조율 강조 

• 출처/일자: 수방(Subang) 지역정부 공식 발표 / 2026 년 4 월 25 일 

지방자치의 날 관련, 9 월 재조명 

• 주요내용: 내무부 장관 명의의 기념사를 통해 지방자치 시행 이후 성과를 

점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동조화(sinkronisasi)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념사에서는 지방자치가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가능케 했지만, 동시에 중앙-지방 간 정책 불일치로 인한 행정 혼선 

사례도 있었다며 향후 조율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지방자치 강화로 지역별 외국인 관련 조례(예: 

발리의 외국인 행동강령 등)가 지역마다 상이해질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관련 조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제목 출처/일자 주요내용 

자카르타, 화산재 안심 

당부 

Antara / 9 월 

초 

아낙 크라카타우 분화 대응, BMKG 

협력 모니터링 

BNPB 재난 1,730 건 

집계 

Antara / 9.7 홍수·산사태 다수, 우기대비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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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텡 가뭄 식수공급 Antara / 9.5 635,850 리터 공급, 산불예방 순찰 

병행 

중부자바 스턴팅 대응 Antara / 9.22 보건소 인프라 확충 촉구 

주택개보수 40 만채 

확대 

Antara / 9.18 4 개주 주지사 합동회의,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지방자치의 날 

정책조율 

Subang 정부 중앙-지방 동조화, 행정혼선 개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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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와 규정 (Regulasi&Peraturan) 

① 법무부령(Peraturan Menteri Hukum) 제 15 호 2026 제정 

• 출처/일자: peraturan.go.id / 제정 2026.9.16, 공포 2026.9.21 

• 주요내용: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분야 행정절차와 관련된 신규 부령 

제 15 호를 제정하고 공포했다. 해당 규정은 법률서비스 제공기관(법무법인 

등)의 등록·감독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외국 

법무법인의 인도네시아 내 대표사무소 운영 요건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규정이 법률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뢰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법률서비스 관련 인허가 절차 변경 시 외국인 

변호사 자문이나 법인 설립 대행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률대행사를 통해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② 내무부, Permendagri 제 2 호 2026(공공정보서비스 관리) 시행 

• 출처/일자: jdih.kemendagri.go.id / 2026 년 2 월 제정, 연중 시행 확대 

• 주요내용: 내무부가 산하 기관 및 지방정부의 공공정보 서비스 관리에 

관한 규정(Permendagri 제 2 호)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이 규정은 

정보공개 청구 절차, 처리 기한, 담당 부서 지정 등을 표준화해 민원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9 월 들어 여러 지방정부가 이 

규정에 맞춰 정보공개 창구를 정비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관공서 정보공개 요청 절차가 표준화되어 외국인도 

공식 채널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가 이전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③ Permendagri 제 14 호(2025 년 제정, 2026 회계연도 지방예산 지침) 적용 

• 출처/일자: peraturan.bpk.go.id / 2025 년 제정, 2026 회계연도 적용 중 

• 주요내용: 2025 년에 제정된 Permendagri 제 14 호가 2026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APBD) 편성의 기본 지침으로 계속 적용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방 재정 건전성 강화, 우선순위 사업 선정 기준, 부채 관리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는 이 지침에 따라 

인허가·행정서비스 관련 예산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처리 속도가 

일시적으로 느려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지방 공공서비스(시청 인허가 등) 예산 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민원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 

일정을 잡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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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BI, 통화정책 규정상 기준금리 유지 결정(9.23) 

• 출처/일자: Antara / 2026.9.23 

• 주요내용: 위 정치 섹션의 내용과 연계되는 사안으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상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환율·물가 관리 

목적의 규정 체계가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BI 는 

향후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탄력적으로 정책을 조정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해외송금·환전 관련 규정 자체의 변경 여부는 별도 

사안이나,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생활비 예측이 한결 용이해진다. 

⑤ 이민청, 무비자입국 대상국 87% 축소 관련 내부 규정 개정 

• 출처/일자: Infopublik / 2026 년 발표 

• 주요내용: 이민청이 '외국인 선별(seleksi WNA)'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 목록을 대폭 축소(87% 감소)하는 내부 

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기존에 무비자로 왕래하던 다수 국적자들이 이제는 

사전 비자(e-Visa)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으며, 이민청은 이 

조치가 관광 수입을 줄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체류 목적이 불분명한 

방문객을 걸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통계: 무비자대상 축소 87%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자국이 무비자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반드시 최신 

명단을 확인해야 하며, 리스트에서 제외됐다면 사전 비자(e-Visa) 신청이 

필수적이다. 

⑥ 이민사무소, 체류허가 연장 규정에 '현장방문 의무' 조항 추가 

• 출처/일자: imigrasi.go.id 

• 주요내용: 온라인 신청만으로 처리되던 체류허가 연장 절차에 이민사무소 

현장방문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민청은 이번 개정이 대리인을 

통한 부정 신청이나 서류 위조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방문 예약제를 병행 운영해 처리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대리인을 통한 온라인 처리에 의존하던 장기체류 

외국인은 절차 변경으로 방문 일정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며, 만료일 최소 

2~4 주 전에 예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목 출처/일자 주요내용 

법무부령 15 호 제정 peraturan.go.id / 

9.16~9.21 

법률서비스 행정절차 규정, 

외국 법무법인 요건 포함 

Permendagri 2 호 

공공정보 

내무부 / 2 월 제정, 연중 

시행 

정보공개 절차 표준화 

Permendagri 14 호 

지방예산지침 

내무부 / 

2025 제정~2026 적용 

APBD 편성지침, 재정건전성 

강화 

BI 기준금리 규정 Antara / 9.23 5.75% 동결, 정책조정 여지 



[일간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브리핑] 

 

22 

유지 유지 

무비자대상 87% 축소 

규정 

Infopublik WNA 선별 강화, e-Visa 전환 

유도 

체류연장 현장방문 

의무 신설 

이민청 온라인+대면 병행, 부정신청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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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교 (Diplomasi) 

① 수기오노 외교장관, 뉴욕 유엔총회(UNGA) 참석 및 가자·안보리 의제 제기 

• 출처/일자: matasosial.com / 2026.9.20 뉴욕 도착 

• 주요내용: 수기오노 외교장관이 9 월 20 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도착해, 인도네시아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그는 총회 기조연설과 각종 부대행사에서 팔레스타인·가자지구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기하며,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견지해 온 

대(對)팔레스타인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 간 

협력체(글로벌 사우스) 강화 필요성도 함께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외교 행보와 직접적 관련은 낮으나, 인도네시아의 

대중동 외교기조는 자국 내 관련 시위·집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어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② 수기오노 장관, 아세안 주재 美 대사와 면담 

• 출처/일자: TVRI Nasional / 2026.9.21 

• 주요내용: 수기오노 장관이 프라보워 대통령과 함께 아세안 담당 미국 

대사를 접견해 미-인니 양자관계 및 아세안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침이 재확인됐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다자·양자 외교를 병행하는 적극적 외교 노선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한-미-인니 등 다자외교 활성화는 향후 비자면제 

협정이나 상호주의 정책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긍정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③ 수기오노 장관, UNGA 계기 양자 외교 강화 

• 출처/일자: 고론탈로안타라뉴스(gorontalo.antaranews.com) / 2026.9.23 경 

• 주요내용: 유엔총회 참석 기간을 활용해 수기오노 장관이 다수의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국익 증진과 양자관계 강화를 도모했다. 

구체적으로는 무역·투자 협력 확대, 인프라 공동 프로젝트 논의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교부는 이번 다자외교 무대를 통해 여러 

국가와의 협력 채널을 동시에 강화하는 '외교 효율성' 전략을 구사했다고 

설명했다.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특정 국가와의 관계가 개선될 경우 해당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자 우대(예: 무비자 확대)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자국 관련 뉴스를 팔로우하는 것이 좋다. 

④ 수기오노 장관, 국제평화·안보 및 팔레스타인 문제 논의 

• 출처/일자: Instagram(외교부 공식) / 202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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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유엔총회 기간 중 수기오노 장관은 국제평화·안보 문제와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전략적 국제 이슈에 대해 여러 국가 대표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공식 SNS 를 통해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재자 내지 균형자 역할을 자임하려는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중동 관련 국제 이슈에 대한 외교 행보가 강화되는 

시기에는 대사관 인근에서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동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⑤ 불가리아 부총리, 인도네시아 실무 방문(9.12~14, 연속 이슈) 

• 출처/일자: 외교부 Instagram / 2026.9.12~14 

• 주요내용: 불가리아 부총리 알렉산더 풀레프가 인도네시아를 실무 방문해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무역 불균형 해소, 투자 

유치, 문화·교육 교류 확대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으며, 향후 정기적인 

고위급 교류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특별한 거주 영향은 없으나, 양국 간 경제협력이 

강화될 경우 향후 취업비자 쿼터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소식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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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도네시아, 취임 후 약 2 년간 33 개국 순방 기록 

• 출처/일자: 파라혁명대(unpar.ac.id 분석) / 2026 년 요약자료 

• 주요내용: 프라보워-지브란 정부 출범 이후 약 2 년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및 정상급 외교 순방이 총 33 개국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분석에 

따르면 이는 역대 정부 대비 상당히 활발한 순방 빈도로, 에너지·방산·무역 

등 실용주의 외교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다만 일각에서는 

잦은 해외 순방이 국내 정책 집행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통계: 순방국가 수 33 개국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활발한 양자외교는 향후 복수 국가와의 

비자면제·워킹홀리데이 협정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목 출처/일자 주요내용 

뉴욕 UNGA 참석, 

가자의제 

matasosial / 9.20 안보리 진출 의지 재확인, 

글로벌사우스 협력 강조 

아세안 주재 美대사 

면담 

TVRI / 9.21 적극외교 재확인, 경제·안보 협력 

강화 

UNGA 계기 양자외교 

강화 

Antara 고론탈로 / 

9.23 

다수 양자회담, 무역·인프라 협력 

논의 

국제평화·팔레스타인 

논의 

외교부 IG / 9.24 전략이슈 논의, 중재자 역할 자임 

불가리아 부총리 방문 외교부 IG / 

9.12~14 

무역불균형 해소, 고위급 

교류채널 검토 

33 개국 순방 기록 unpar 분석 2 년간 33 개국, 실용주의 외교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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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인 비자 (Visa Warga Negara Asing) 

① 골든비자(Golden Visa) 누적 1,274 건 발급, 52.1 조 루피아 유치 

• 출처/일자: businesshubasia.com(2026.5 월 기준 집계, 9 월까지 지속 증가 

추세) 

• 주요내용: 이민청이 골든비자 제도 도입 이후 누적 발급 건수가 

1,274 건에 달하고, 이를 통해 유치한 자본 규모가 약 IDR 52.1 조(약 USD 

29.5 억)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골든비자는 대규모 투자자·기업인을 

대상으로 5~10 년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로, 정부는 이 제도가 해외 

자본 유치와 고급 인력 유치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9 월 들어서도 신청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통계: 발급 1,274 건, 유치자본 IDR 52.1 조(약 USD 2.95 십억)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골든비자는 5~10 년 장기체류가 가능하나 최소 

투자요건(개인 기준 약 USD 350,000)을 충족해야 하며, 

세컨드홈비자(부동산 IDR 20 억 이상)와는 요건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② 세컨드홈비자(Second Home Visa), 5~10 년 장기체류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출처/일자: immigrantinvest.com 등 / 2026 년 지속 

• 주요내용: 부동산 IDR 20 억(약 USD 130,000) 이상을 소유하거나 동일 

금액 이상을 예치할 경우 5~10 년 장기 거주비자를 발급하는 

세컨드홈비자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 이 비자는 은퇴자, 디지털 

노마드, 장기체류 희망자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높으며, 발리·자카르타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신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골든비자보다 진입장벽이 낮아 은퇴자·장기체류 

희망자에게 적합하나,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은 제한되므로 근로를 하려면 

별도의 근로허가(KITAS 근로)를 취득해야 한다. 

③ 무비자 대상국 87% 축소, 비자 발급건수 6.77% 감소 

• 출처/일자: Infopublik / 2026 년 상반기 집계 

• 주요내용: WNA 선별 강화 정책에 따라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가 

대폭(87%) 축소됐고, 이에 따라 2026 년 상반기 비자 발급 건수가 총 

392 만 4,500 건으로 전년 대비 6.77% 감소했다. 정부는 이 조치가 관광객 

유입 자체를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체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비자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걸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 통계: 비자발급 3,924,500 건(-6.77%), 무비자대상 -87%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과거 무비자로 입국하던 국적자는 반드시 최신 

무비자 국가 리스트를 재확인해야 하며, 리스트에서 제외됐다면 사전 

비자(e-Visa) 신청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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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자 부문 국고수입(PNBP) 6.42% 증가 

• 출처/일자: 이민청 족자 지부 / 2026.7.8(연중) 

• 주요내용: 무비자 대상 축소에도 불구하고 유료 

비자(관광·비즈니스·투자비자 등) 발급이 확대되면서 비자 부문 국고수입이 

오히려 6.42% 증가했다. 이민청은 이러한 흐름이 정부가 추진 중인 

'유료비자 전환 유도' 정책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고부가가치 

방문객 유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통계: PNBP +6.42%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향후 비자수수료 자체가 인상되기보다는 무비자 

대신 유료 관광비자(B211A 등)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 기조로 

해석되므로, 무비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사전에 유료 관광비자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⑤ 발리 지역 이민단속 강화 — 9 월 중 17 명 추방, 13 명 매춘의혹 적발 

• 출처/일자: 이민청발리 / 2026.9.8~9.18 

• 주요내용: 발리 응우라라이·우말라스·스미냑 일대에서 집중단속을 벌여 

비자오용·치안위반 외국인 다수를 적발했다. 응우라라이 이민사무소는 

17 명을 추방(치안위반 10 명, 기타 위반 7 명)했고, 우말라스·스미냑 

지역에서는 매춘 의혹과 관련해 별도로 13 명을 확보했다. 이민청은 

발리의 관광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이러한 단속을 정기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통계: 추방 17 명, 매춘의혹 적발 13 명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관광비자로 상업활동이나 성매매 관련 업종에 

종사하다 적발되면 즉시 추방 및 재입국금지 리스트에 등재되므로, 비자 

목적 외 활동은 절대 금지된다. 

⑥ 체류허가(izintinggal) 연장 시 이민사무소 현장방문 의무화 

• 출처/일자: 이민청 공식 발표 / 2026 년 

• 주요내용: 온라인 서류제출만으로 처리되던 체류허가 연장 절차에 

이민사무소 현장방문이 의무화됐다. 이민청은 이를 통해 대리인의 부정 

신청이나 서류 위조 사례를 줄이고, 신청자 본인의 체류 목적을 직접 

확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KITAS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최소 1 회 

본인 출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만료일 최소 2~4 주 전에 일정을 확보해 

두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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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라와스파다 전국 이민단속 상시화, 위반의심자 다수 적발 

• 출처/일자: 이민청 / 4 월실시분 기준(연중 반복) 

• 주요내용: 전국 단위로 정기 실시되는 위라와스파다 단속을 통해 비자 

목적 외 활동자 등 346 명(4 월 기준)이 적발된 이력이 있으며, 이러한 

단속은 이후에도 지역별로 계속 반복 시행되고 있다.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비자 종류(관광/비즈니스/근로)에 맞는 활동만 

허용되며, 위반 시 벌금·추방·블랙리스트 등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⑧ '글로벌 시티즌 오브 인도네시아(Global Citizen of Indonesia)' 정책 — 옛 

인니국적자 등 대상 우대 

• 출처/일자: 이민청 / 2026.1.29 발표(연중 시행) 

• 주요내용: 이민청이 前 인도네시아 국적자, 그 2 대 이내 후손, 

인도네시아인 배우자,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자녀 등을 대상으로 체류·취업 

조건을 완화하는 '글로벌 시티즌 오브 인도네시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인도네시아계 디아스포라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이들의 

투자·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 외국인보다 완화된 

체류·취업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민청에 직접 문의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제목 출처/일자 주요내용 

골든비자 1,274 건, 

52.1 조루피아 

businesshubasia / 

5 월 기준 

5~10 년 장기체류, 대규모 

투자유치 

세컨드홈비자 지속운영 업계자료 / 2026 부동산 IDR20 억 이상 

요건, 취업제한 

무비자 87%축소, 발급 

6.77%↓ 

Infopublik / 상반기 WNA 선별강화, e-Visa 

전환 유도 

비자 PNBP 6.42%↑ 이민청 / 7.8 유료비자 확대 효과 

발리단속 17 명추방·13 명적발 발리이민 / 9.8~9.18 비자오용·매춘의혹, 

무관용 단속 

체류연장 현장방문 의무화 이민청 온라인+대면 병행, 

부정신청 방지 

위라와스파다 상시단속 이민청 / 4 월(연중) 346 명 위반의심 적발 

글로벌시티즌오브인도네시아 이민청 / 1.29 옛국적자 등 우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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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외국인 거주 유의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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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 정책 강화 추세: 무비자 대상국 87% 축소 + 발급건수 6.77% 감소 

→ 자국이 무비자 리스트에 남아있는지 반드시 재확인. 

2. 현장방문 의무화: 체류허가(KITAS) 연장 시 온라인 신청만으로 부족, 

이민사무소 직접 출석 필요 — 대행업체 이용해도 본인 방문 요구 가능성. 

3. 발리 집중단속 지속: 관광비자로 상업활동(특히 유흥·성매매 관련)이나 

소란행위 시 즉시 추방·블랙리스트 대상. 

4. 재해 대응: 화산분화(아낙 크라카타우)·우기 홍수·산불연무 시즌과 겹쳐 

항공편 결항, 대기질 악화 가능 — 지역 재난문자·AQI 확인 습관화. 

5. 투자비자(골든비자) 활성화: 투자 유치 확대 기조로 요건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나, 최소 투자금 요건은 국가/카테고리별 상이하니 최신 공고 

확인. 

6. 환율·금리 안정: BI 기준금리 5.75% 동결로 단기 환율 급변 가능성은 

낮으나, 정기적 환율 뉴스 확인 권장. 

7. 지역별 조례 차이: 지방자치 강화로 발리 등 특정 지역은 외국인 

행동강령(복장, 오토바이 운전 등) 조례가 별도 존재 — 거주지역 조례 

숙지 필요. 

8. 투자·법률 규제 변화 주시: 다운스트리밍 가속화, 법무부령 개정 등으로 

투자자·법률자문 관련 인허가 절차가 수시로 바뀔 수 있어 관련 

대행기관을 통한 최신 정보 확인이 중요. 

 

 특정 주제에 대하여 분석 버전이 필요하신 경우 별도 신청 바랍니다. 
 건설, 봉제, 신발, 에너지 분야 전문 브리핑 자료 배포 중입니다. 
 유료 구독자 전용이므로 무단배포를 금합니다. 
 개인 또는 단체 구독을원하시는 분은 문의해 주세요 
 제작 :한인포스트 편집부 / AI 비즈니스센터 
 구독문의:카톡아이디 haninpost 



[일간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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